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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흥반도의 남서단에 위치한 풍남항은 미역 42,000톤, 물김 

50,700톤이 생산되는 국가어항이다. 최근 기존 방파제의 침

하 및 기상이변의 발생으로 해수면이 상승해 수산기능이 많이 

약화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비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. 

풍남항 정비공사는 이렇게 약화된 수산기능을 개선함으로써 

수산업 기능지원을 강화하고 더불어 지역어민 및 관광객의 휴

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 현장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어민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으로 공사 중 어선 및 어구들의 

이동 협조를 통해 어업활동으로 인한 공사지연 없이 해상공사

와 육상공사를 진행해 현재 성공적인 준공을 앞두고 있다.

기술을 말하다! 
직원 인터뷰 Q&A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항만공사 기초처리공법 중 D.C.M공법(심층혼합처리공법) 시

공시 현장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. 

▶ 조진호 과장 (설계변경 담당) : D.C.M공법은 점토층 내에 

시멘트 슬러리를 첨가, 혼합하여 지중에 고강도 개량체를 조

성하므로 지반 강도를 증진시켜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법으로, 

활동파괴의 방지, 침하의 감소, 지반의 전단변형 방지, 지반의 

파이핑 방지의 효과가 있습니다. 개량효과가 우수하고 장비 

및 재료 수급이 원활하여 최근 시공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

세입니다. 하지만 고유기질토 지반에서 개량효과가 저하되는 

▶▶▶ 현장탐방

풍남항 정비공사

국내 현장탐방

풍남항 정비공사

•규       모 : �돌제 100m, 내측파제제 100m, 서방파제 578m 및 		

물양장 380m 보강, 준설 149,619㎥ 등

•위        치 : 전남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풍남항 일원

•공사기간 : 2017년 6월~2022년 8월



건설기술 | 쌍용    PBCONSTRUCTION TECHNOLOGY REVIEW SSANGYONG105

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공법입니다. 

당 현장에서도 내측파제제, 돌제, 선양장 3개소에 해당공법이 

적용되었으나, 선양장 인근에 있는 미역공장에서 배출하는 세

척수로 인해 기초지반에 미역 찌꺼기가 쌓여 유기질토 지반이 

형성되었고 D.C.M공법을 시공했음에도 강도발현이 늦어지게 

되었습니다. 인근 현장을 조사한 결과, 고유기질토 지반에 시

공한 D.C.M공법의 경우 강도가 발현되기까지 3년이 소요된 

사례가 있어 후속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

했고 후속공정 진행을 위해 치환공법을 적용하여 유기질토를 

모두 치환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

D.C.M공법이 적용된 경우, 기초지반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

하며, 인근에 김, 미역 등 가공 공장이 있을 경우 유기질토가 

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지반조사를 

통해 준설치환공법, C.G.S공법 등 기초지반보강에 적합한 공

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어항 내에서 준설공사시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현장에서 해결

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. 

▶ 김현탁 과장 (설계변경 담당) : 어항공사의 경우, 어민들의 

어업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로 기존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

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선의 이동, 어업활동에 지

장을 주지 않는 기간에 어촌계와 협의해 공사를 시행해야하는 

등 어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. 또한, 설계 당시 조사된 양식

장의 종류와 규모가 시공시와 상이한 경우가 많아 피해보상에 

대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

당 현장에서도 설계 당시 없었던 가리비 양식장이 조성되어 

있었고 준설로 인한 피해 민원이 발생하여, 준설이 60% 진행

된 상황에서 준설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. 준설공사 시행을 위

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피해가 가장 적은 시기를 조율하고 

피해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보험가입을 반영하고 추가 부

유사확산방지시설을 반영하여 잔여공사를 순조롭게 마무리

할 수 있었습니다. 

현장에서는 준설공사와 같은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, 

환경영향평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부유사확산 범위와 

인근 양식장 위치를 비교하여 피해발생 전 부유사확산방지 대

책을 세워야 하며, 최대한 양식장 및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은 

시기를 작업기간으로 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항내에 설치된 내측파제제와 돌제의 차이점이 무엇이며, 시공 

시 주의해야 할 점을 무엇인가요? 

▶ 문대섭 차장 (품질관리 담당) : 당 현장은 기존 내측파제제

를 100m 연장하고 돌제를 100m 신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

니다. 내측파제제와 돌제는 모두 내습파랑을 차단하여 소형어

선의 계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. 단, 돌제의 경

우 접안시설(곡주, 방충제 등)을 설치하여 어선들이 정박할 수 

있으나, 내측파제제의 경우 접안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. 

그래서 당 현장에 반영된 파제제는 폭이 4.5m인 반면 돌제는 

폭이 10m로 반영되어 돌제의 경우, 차량통행이 가능하여 접

안된 어선으로부터 하역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

내측파제제와 돌제의 상부구조물은 콘크리트 블록을 육지에

서 제작 후 이동하여 블록거치를 통해 시공합니다. 설계와는 

다르게 블록을 거치할 경우 블록마다 이격이 생기게 되고 이

격이 누적되면 마지막 블록을 맞추기 힘들게 될 수 있기 때문

에 주의해야 합니다. 마지막 블록은 이격거리를 반영하여 현

장여건에 맞게 제작하거나, 현장타설로 시공하는 것이 적정하

며, 당 현장은 현장타설로 마지막 블록을 마무리 하였습니다. 

남당선착장 연장

물양장 보강


